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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3아트프로젝트, 지지수의 'Father Still Life'전 개최
왕진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승인 2018.01.13 14:32

[왕진오 기자 @이코노미톡뉴스] 개인적인 경험을 바탕으로 그와 필연적으로 연결되어 있는 현

대 사회 구조를 통찰하며 관객들이 작품에서 그 의미를 찾아볼 수 있도록 작업을 펼치는 지지

수 작가가 'Father Still Life'란 타이틀의 개인전을 1월 18일부터 성북동 313아트프로젝트에서 진행

한다.

▲ 지지수,  'Father  Still  Life'.(사진=313아트프로젝트)

작가는 회화, 드로잉, 설치, 영상 등 다양한 장르의 활용을 통해 자신과 타자, 혹은 외부 세계 사

이에서 벌어졌던 심리적 갈등을 담아내고, 작품을 매개로 화해 가능성을 모색한다.

전시는 작가의 대표적인 회화 시리즈 'Father Still Life'의 신작으로 구성된다. 회화 작업은 17세

기 정물화에서 영감을 받은 배경 위에 어린 시절 작가가 아버지와 함께 그렸던 낙서를 재현

한 드로잉을 중첩해 완성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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엷고 흐리게 그려진 정물화와 두껍고 입체적인 느낌의 낙서 드로잉은 긴장감을 형성하는 동시

에 서로 조화를 이루기도 한다.

이는 작가가 아버지 사후 현실에서 마주해야 했던 허무하고 절망적인 아버지의 그림자와 작가

의 마음 속에 남아있는 아버지에 대한 이상적인 기억이 상호작용하며 만들어내는 여러 의미

를 암시한다.

본질적 존재에 대한 이상과 실재의 불일치 속에서 작가는 괴리감을 느끼는 동시에 스스로의 실

존적 의미를 발견하고, 상징과 진실 사이를 끊임없이 부유하는 삶의 단상을 보기도 한다. 전시

는 2월 20일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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